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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한 한국어의 운율 특성 규명을 시도하였다. 남녀 화자 1명씩 각각 낭독한 650 

개의 뉴스기사 문장 (총 1,300 개)은 분절음 레이블링과 운율 레이블링을 한 후, 각 운율단위의 성조유형과 크기, 상위 

운율단위의 크기와 하위 운율단위 수간의 상관관계, 그리고 강세구의 하강곡선과 상승곡선의 기울기와 F0값에 대한 비 

교분석을 수행하였다. 운율단위의 지속시간, 어절수, 음절수와 하위 운율단위의 수는 화자뿐만 아니라 운율단위 위치 

에 따라서 차이를 보였으며 하위 운율단위의 수는 상위 운율단위의 음절수와 지속시간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강 

세구 내의 하강곡선의 기울기는 강세구 음절수와 반비례 관계를 보였으며 강세구 첫 성조의 유형에 따라 기울기값에 

차이가 있었다. 이 차이는 고성조로 시작한 강세구 성조의 F0 상승과 성조 간 상승 폭의 차이로 설명할 수 있었다. 강 

세구 경계의 하강곡선은 일정하면서 강세구 내의 하강곡선에 비해 다소 급격한 기울기를 보였다. 강세구 내의 두 상승 

곡선은 유사한 기울기값을 보였으나 강세구 시작 상승곡선의 F0 변화량이 끝 상승곡선의 F0 변화량보다 크게 나타났 

다. 그리고 하나의 상승곡선이 강세구를 이루는 L Ha의 경우에는 강세구의 음절수에 반비례 관계를 보였다.

핵심용어: 억양구, 강세구, 상승곡선, 하강곡선, 기울기 

투고분야: 말소리 생성 및 인지 분야 (12.1)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rosodic characteristics of Korean through the analysis of a large database. One 
female and one male speakers each read 650 sentences and they were segmentally and prosodically labeled. 

Statistical analyses were done on these utterances regarding the tonal pattern and the size of prosodic 
units, correlation between the size of higher level prosodic units and the number of lower level prosodic 
units, and the slope and F0 of the falling and rising contours of an accentual phras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duration and the number of words and syllables of a prosodic unit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not 
only between speakers but also between its positions within a higher level prosodic unit. The number of a 
prosodic unit showed a high correlation with the duration and the number of syllables of its higher level 
units. The slope of the falling contour within an accentual phrase was inversely proportional to the number 

of its syllables. The slope was different depending on the first tone type of an accentual phrase, which c이 

be explained with the F0 rising and the different amount of rising between tones when an accentual phrase 
starts with an H tone. The slope of the falling contour across an accentual phrase boundary showed a 
constant and larger value compared to one within an accentual phrase. The rising contours in the beginning 
and end of an accentual phrase were similar in their slopes but they differ in the amount of F0 change： the 
former showed a larger amount of change. The slope of the rising contour which forms an accentual phrase 
on its own was inversely proportional to the number of its syll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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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한국어 운율구조 연구는 오랫동안 음성 음운연구자들 

에 의해 다양한 접근방법에 의해 이루어졌다[1-8L 

Beckman & Jun[9]은 이러한 연구 결괴들을 Pierrehum- 

bert[l이의 억양음운론의 이론적 토대에 접목시켜 우리 

말 음성데이터에 포함된 운율 정보를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운율기술체계의 하나인 K-ToBI 레이블링 규약 (Korean 

Tone and Break Indices Labelling Conventions)을 고 

안하였다1 2). 이 레이블링 규약은 한국어 발화문장의 운율 

구조가 계층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단의 음절층에서 시 

작하여, 운율단어층 (prosodic word), 강세구 (accentual 

phrase)증, 그리고 최상단에 억양구 (intonation phrase) 

층으로 구성된다고 가정한다. 강세구는 하나 이상의 운 

율단어로 이루어지며 억양구는 강세구의 상위층으로서 

하나 이상의 강세구로 이루어진다. 강세구의 기본 성조 

는 LHLH이며 강세구의 첫 소리가 유기음이나 경음이면 

L 대신 H로 시작하고 강세구 음절수가 4 개 미만일 경우 

에는 중간의 H나 L 성조, 또는 둘 모두 실현이 되지 않 

기도 한다. 그리고 강세구 끝이 日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 

분이나 L로 끝나기도 한다. 강세구의 음절수와 첫 소리 

그리고 발화속도 등에 따라 결과적으로 14가지의 다양한 

피치곡선의 형태로 강세구가 실현된다.

1) 수정보완을 거쳐 Sun-Ah Jun(11)이 2000년에 3차 버전을 썼 

으며 본 연구는 이 버전이 제시하는 이론적 근거와 기술방법을 따 

른다.

2) K-ToBI에서 강세구의 첫째 음절에 실현되는 저성조 또는 고성조 

는 'L'이나 'H'로, 보통 둘째음절에 실현되는 고성조는 '+H'로, 끝 

에서 두 번째 음절에 실현되는 저성조는 'L+'로 기술하며, 마지막 

고성조 또는 저성조는 'Ha' 또는 'Lb로 표기한다. 그리고 억양구 

경계성조는 성조에 %를 더하여 기술한다 (예, H%. L% 등).

이 이론체계를 바탕으로 최근 10년간 우리말 운율구조 

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왔다. 예를 들면 강세구 

와 억양구 내 각 성조 이벤트의 음성적 특성에 관한 연구 

U2]나 강세구 피치곡선상의 성조 간의 기울기에 관한 연 

귀13,14], 우리말 억양곡선의 downstep과 declinatio에 

관한 연구[15], 또는 강세구 내에 나타나는 H 성조의 종 

류와 환경에 따른 피치 차이 등을 관찰 기술한 연구[16] 

등의 운율단위의 음성적 특성에 대한 정량적 연구를 비 

롯하여 조사와 운율단위와의 관계를 살펴 본 연구 

[17,18]나 프레이징을 달리 함으로써 분절음상으로 동일 

한 문장의 의미의 차별화에 관한 연구[⑼, 전남, 경상 

방언 및 제주방언 등 여러 방언의 운율구조에 대한 연구 

[20-22], 성별에 따른 강세구 성조 실현 유형에 관한 연 

구[23], 또는 제 2언어로서의 우리말 운율습득 양상에 

대한 연구[24]까지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또한 공 

학적 접근으로는 K-ToBI 레이블링 자료를 근거로 문장 

의 F0 곡선을 생성하려는 시도[25] 등이 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우리말 운율구조의 개괄적인 특성을 기술 

하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길이가 짧고 통사적으로 

단순한 문장들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석 문장의 

수 또한 많지 않았다. 본 연구는 문장의 길이와 통사적 

구조가 다양한 비교적 많은 수의 문장을 대상으로 하여 

우리말 운율구조의 특성을 정량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특히 강세구 내와 강세구 경계에서 성조 간에 나타나는 

피치 변화, 즉 피치곡선의 상승과 하강의 양에 대한 비 

교분석을 주목적으로 한다. 즉 강세구 내에 최대 2 개의 

상승 (첫 두개 음절에 나타나는 상승 (L +H)과 마지막 

두개 음절에 나타나는 상승 (L+ Ha))과 2개의 하강 (예, 

둘째음절과 끝 둘째음절사이에 나타나는 하강 (+H L+) 

과 마지막 음절에서 다음 강세구 첫음절까지의 전이구간 

(Ha L)) 이 나타날 수 있다.2)또는 강세구의 음절수가 적 

어서 중간 성조가 실현되지 않을 경우 상승곡선 하나 (L 

Ha)만으로 실현되는 강세구도 있을 수 있다. 이들은 각 

각 다른 종류의 상승 또는 하강이기 때문에 대부분 청각 

적으로 분간이 가능하나 때로는 청각훈련이 덜 된 경우 

에는 구분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즉 예를 들어 하나의 

상승곡선이 과연 하나의 독립된 강세구를 이루는지 (L 

Ha) 또는 강세구 시작 부분의 상승곡선 (L +H) 인지 등 

판단이 어려울 수 있으며, 하나의 하강곡선도 강세구 내 

의 하강곡선 (+H L+)인지 아니면 강세구 경계에 있는 

하강곡선 (Ha L) 인지 구분이 어려울 수도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통하여 객관적 기준을 제공 

함으로써 청각적 판단에 보조적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 

며 더 나아가서 우리말 강세구의 피치곡선에 대한 보다 

정확한 기술을 통하여 운율 합성이나 인식에서 강세구 

생성과 강세구 경계에 대한 판단에 중요한 자료를 제공 

할 수 있을 것이다.

II. 연구방법

실험에 참여한 화자는 남녀 각각 1명씩 2명이며 (앞으 

로 여자화자는 KSH로, 남자화자는 KSM으로 칭할 것임) 

한국 내 학부 재학생으로서 서울 출신 20대이며 녹음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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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발화문장의 평균 지속시간 및 억양구 수

Table 1. Utterance mean durations and the number of intonation 
phrases in an utterance.

운율특성 화자 평균 (표준편차)
동일문장간 

상관관계

화자 간 

t-test 
결과

지속시간 KSH
9445.78 

(4403.73) .981 .000

KSM
8519.91

(3822.70)
억양구 수 KSH 7.04 (3.12) .867 .000

KSM 5.89 (2.58)

시 대학 방송반에서 아나운서로 활동하고 있었다. 두 화 

자 각각 1,000 문장을 한 달에 걸쳐 녹음을 하였으며 문 

장의 길이와 통사적 구조는 매우 다양하며 모두 평서문 

이다. 문장 내 음절수는 문장에 따라 16개에서 172개에 

이르며 어절수는 5개에서 57개에 이르고 있다. 문장의 

내용은 방송 뉴스에서 따온 것으로서 두 화자에게 방송 아 

나운서가 읽듯이 낭독해달라고 주문흐였다 녹음은 방음처 

리된 녹음실에서 TASCAM DAT 녹음기와 Sennheiser 다 

이나믹 마이크를 이용해 44.1kHz로 녹음한 후, Ariel 

DAT-Link+를 이용해 16kHz, 16bits로 다운샘플링하여 

사용하였다. 분절음 및 운율 레이블링은 본 연구의 제 1 

저자가 수동으로 레이블링했으며 레이블링된 자료에서 

운율특징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프로그램은 제 2저자가 

썼다. 운율 레이블링은 K-ToBI 레이블링 규약에 따랐 

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 자료로 사용된 문장 수는 남녀 

각각 1,000문장 중 650 문장으로서 총 1,300 문장이다. 

통계분석은 SPSS 10.0을 이용하였으며 유의수준은 

P〈.05로 하였다.

III. 결과 및 논의

3.1. 운율단위의 특성

3.1.1. 발敝문장

682 개의 발화문장의 지속시간과 발화문장 내 억양구 

수의 분포를 화자별로 분석 비교하였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paired-samples i-test 결과 두 화자의 동일한 

발화문장들의 지속시간 간에는 .981 이라는 높은 pearson 

상관계수를 보였으며 남녀 화자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 남자화자 KSM의 지속시간 (8519.91ms)이 여자화 

자 KSH (9445.78ms)에 비해 짧게 나타났는데 이는

표 2. 억양구 경계성조의 화자별 출현빈도

Table 2. Occ나rence frequency of intonation phrase boundary 
tones for each speaker.

IP 경계성조
빈도수(백분율)

화자 KSH 화자 KSM

HL% 1818 (40.80) 2307 (61.67)

L% 1191 (26.73) 1051 (28.09)

H% 814 (18.27) 368 (9.84)

나영 630 (14.14) 11 (.29)

LHL% 2 (0.04) 0 (0)

HLH% 1 (0.02) 4 (0,11)
불확실 120 90
합계 4576 3831

KSH의 발화속도가 KSM에 비해 느리거나 화자 KSH가 

화자 KSM에 비해 한 문장을 더 많은 억양구로 나누어 

발화하거나 또는 두 요인이 한꺼번에 작용한 결과일 수 

있겠다3). 두 화자의 동일한 발화문장들 내의 억양구 수 

간에도 역시 .867이라는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두 

화자 간에 유의한 문장 당 평균 억양구 수 차이를 보였 

다. 화자 KSH는 7.04개, 화자 KSM은 5.89개로 두 화자 

간에 1개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3) 억양구는 구말 장음화에 의해 마지막 음절이 길어질 뿐만 아니라 

억양구 사이에 무음구간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같은 문장을 보다 

많은 억양구를 두어 읽게 되면 문장 전체 지속시간이 길어지는 한 

요인이 될 수 있다. 참조로 우리말 강세구에서는 구말 장음화 현상 

이 일어나지 않는다.

3.1.2. 억양구

억양구의 구말 성조 유형을 살펴보면 표 2에 나타나 

있듯이 2 가지 단순경계성조 H%, L%와 4 가지 복합경 

계성조 HL%, LH%, LHL%, HLH%이 사용되고 있다. 이 

중 HL% 경계성조가 두 화자 모두에서 가장 높은 출현빈 

도를 보이고 있으며 L%와 H%가 그 다음 순으로 많이 사 

용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 대상 발화문장이 모두 평 

서문 형태라서 내림조로 끝날 것을 감안하면 HL% 또는 

L%가 빈번히 나타나는 것은 예측 가능한 일이나 H%와 

LH%의 출현빈도 또한 높다는 것은 (LH%의 높은 출현빈 

도는 여자화자에만 해당됨) 문장 중간의 억양구에서 이 

들 경계성조가 종종 사용되었움을 말해주고 있다. 억양 

구말 경계성조의 유형과 빈도에서 두 화자 간에 전반적 

으로 같은 유형을 보이고 있으나 몇 가지 차이 또한 관 

찰할 수 있다. 화자 KSH는 HL%, L%, H% 외에 LH%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반면 (14.14%) 화자 KSM은 거의 사 

용하지 않고 있다 (.29%). 또한 출현빈도가 가장 높은 

HL%인 경우에도 화자 간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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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억잉구의 평균 자속시간과 억양구 내 평균 강세구 수 어절수 음절수 

Table 3. Mean durations of intonation phrases and the number 
of accentual phrases, words, and syllables within an 
intonation phrase.

운율특성 화자 평균 （표준편차）
화자 간 t-test 

결과

지속시간 KSH 1173.64 (522.37)
.000

KSM 1273.39 (539.02)

강세구 수 KSH 1.84 (.89)
.000

KSM 2.07 (.95)

어절수 KSH 3.31 (1.36)
.000

KSM 3.76 (1.50)

음절수 KSH 7.74 (3.85)
.000

KSM 9.23 (4.23)

표 4. 강세구 마지막 성조 유형 및 출현빈모

Table 4. Tonal types of the last tone of an accentual phrase 
and their occurence frequency.

춥현빈도 （백분율%）

강세구 경계성조 KSH KSM

H 3683 (95.94) 3866 (94.36)

L 164 (4.07) 231 (5.64)
합계 3847 4097

자 KSM （61.67%）이 화자 KSH （40.80%）에 비해 훨씬 

자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억양구 내의 운율적 특성으로서는 표 3에서 볼 수 있 

듯이 억양구의 지속시간과 억양구 내 강세구 수, 어 

절수, 음절수의 성별 간 차이에 대한 independent 

samples t-test 결과 화자 KgM의 억양구에서 강세구 

수와 어절수, 그리고 음절수가 화자 KSH의 억양구에 비 

해 많으며 화자 KSM의 억양구의 지속시간 또한 화자 

KSH에 비해 길게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것은 화자 

KSM의 한 문장 내의 억양구 수는 화자 KSH에 비해 적 

은 대신 한 억양구 내의 강세구 수는 많다는 점이다.

3.1.3. 강세구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대부분의 강세구 마지막 성 

조는 Ha가 약 95%, La가 약 5%의 출현빈도를 보이고 

있다.

표 5와 6은 억양구 중간에 오는 강세구와 억양구 끝에 

오는 강세구의 성조 유형과 출현빈도를 보여주고 있다. 

두 화자 간에 유사한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억양구 중간 

의 강세구의 경우에는 L Ha, L+H L+Ha, H L+Ha이 가 

장 높은 출현빈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억양구 말 강세 

구의 경우에는 H L+ HL%, L+H L+ HL%, H L%, L+H 

L%의 유형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강세구의 지속시간과 음절수 및 어절수에 대한 분석은

표 5. 억양구 중간 강세구 성조 유형 및 출현빈도

Table 5. Tonal types of accent니al phrases in the intonation 
phrase medial positions and their occurence 
frequency.

강세구 성조유형
출현빈도 （백분율%）

화자 KSH 화자 KSM
L Ha 1177 (30.60) 1379 (33.66)
L+H L+Ha 928 (24.12) 1016 (24.80)
H L+Ha 1152 (29.95) 824 (20.11)
L L+Ha 139 (3.61) 272 (6.64)
H + H L+Ha 277 (7.20) 356 (8.69)
H La 91 (2.37) 100 (2.44)
L+H La 41 (1.07) 73 (1.78)
H + H La 20 (.52) 50 (1.20)
H Ha 8 (.21) 8 (.20)
L La 4 (.10) 5 (.12)
L+H Ha 2 (.05) 10 (.24)
H L+La 5 (.13) 2 (.05)
H + H L+La 2 (.05) 2 (.05)
L+H L+La 1 (.03) 0 (0)

총합 3847 4097

표 6. 억양구말 강세구 성조 유형 및 출현빈도

Table 5. Tonal types of accentual phrases in the intonation 
phrase final positions and their occurence frequency.

강세구 성조유형1）
출현빈도 （백분율%）

화자 KSH 화자 KSM
H L+ HL% 730 (16.38) 815 (21.79)
L+H L+ HL% 607 (13.62) 873 (23.33)
H L% . 607 (13.62) 427 (11.41)
L+H L% 476 (10.68) 444 (11.87)
H L+ H% 266 (5.97) 101 (2,70)
L+H L+ LH% 289 (6.49) 2 (.05)
H L+ LH% 267 (5.99) 6 (.16)
H+H L+ HL% 232 (5.20) 358 (9.57)
L+H L+ H% 214 (4.80) 65 (1.74)
L HL% 209 (4.69) 130 (3.48)
L+너 H% 197 (4.42) 106 (2.83)
H + H L% 93 (2.09) 121 (3.23)
H H L+ LH% 63 (1.41) 3 (.08)
H+H L+ H% 49 (1.10) 40 (1.07)
H H% 40 (0.90) 21 (.56)
L H% 36 (.81) 20 (.53)
L L+ HL% 34 (.76) 116 (3.1)
L L% 15 (.34) 42 (1.12)
L L+ H% 11 (.25) 15 (.40)
기타1） 21 (.47) 36 (.96)

합계 4456 3741

억양구 말의 장음화 현상 등 억양구 내의 위치에 따라 

강세구의 특성이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을 고려하여 억양 

구 내의 위치에 따라 억양구 중간에 오는 강세구와 억양 

구 말에 오는 강세구 두 그룹으로 나누어 특성을 살펴보 

았다.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억양구 중간에 오는 강세구 

의 지속시간은 두 화자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반면 음절수와 어절수는 화자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 

며 화자 KSM에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화자 

KSH의 발화속도가 화자 KSM에 비해 느리다는 것을 보



121 한^힝학회지 제24권 제2호 （2005）

표 7. 강세구의 지속시간과 강세구내 어절수와 음절수평균

Table 7. Mean derations of accentual phrases and the number 
of words and syllables within an accentual phrase.

운율

특성
화자

억양구 중간 

강세구

억양구말 

강세구

억양구 

내 

위치 간 

t-test 
결과

평균 

（표준 

편차

화자 간 

t-test 
결과

평균 

（표준 

편차）

화자 간 

t-test 
결과

지속 

시간 

（ms）

KSH
496.47 

(193.69)
.386

761.82 
(227.44)

.099
.000

KSM
492.70 

(193.98)
753.34 

(235.21)
.000

음절 
수

KSH
3.60 

(1.41)
.000

4.75 
(1.65)

.000
.000

KSM 3.80 
(1.51)

5.22 
(1.86)

.000

어절 
수

KSH
2.13 
(.58)

.006

2.37 
(.71)

.000
.000

KSM
2.16 
(.64)

2.52 
(.76)

.000

표 8. 발화문장 내 억양구 수와 어절수, 음절수, 지속시간 간의 상관관계 

Table 8. Corr히ati야］ of the number of intonation phrases within 
an utterance with its number of words and syllables 
and duration.

화자 어절수 음절수 지속시간 I

KSH .904 .916 938

KSM .853 .869 I .910 I

표 9. 억양구 내 강세구 수와 어절수, 음절수, 지속시간 간의 상관관계 

Table 8. Correlation of the number of accentual phrases within 
an intonation phrase with its number of words and 
syllables and duration.

화자 어절수 음절수 지속시간

KSH .904 .916 938

KSM .853 .869 .910

화자 어절수 음절수 지속시간

KSH .761 .840 .838

KSM .745 .827 .828

여주고 있다. 억양구 말에서 또한 억양구 중간에서와 마 

찬가지로 강세구의 지속시간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으나 음절수와 어절수는 두 화자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KSM에서 어절수와 음절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앞에서 화자 KSH의 발화문장 전체 

지속시간이 화자 KSH에 비해 긴 이유 중 하나를 제시하 

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앞에서 보았듯이 화자 KSH의 

한 문장 내의 억양구 수가 화자 KSM보다 더 많은 것이 

한 가지 이유이며 또 한 가지 이유로는 화자 KSH의 발 

화속도가 화자 K&M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리기 때문이 

다. 다음으로 강세구의 억양구 내 위치에 따라 강세구의 

지속시간, 음절수 및 어절수가 달리 나타나는지를 보기 

위하여 £-test를 실시하였다. 두 화자 모두 두 위치 간 

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억양구 말 강세구에서 억양 

구 중간의 강세구에 비해 음절수와 어절수가 더 많고 지 

속시간 또한 더 길었다. 특히 지속시간에서 상당한 차이 

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억양구말 강세구는 억양殆 중간 

강세구에 비해 크기가 클 뿐만 아니라（음절수와 어절수 

가 많음） 억양구말에서 구말 장음화가 일어남으로 인한 

결과로 볼 수 있겠다.

3.2. 운율단위 길이와 운율단위 수 간의 상관관계

각 운율단위 안에 나타나는 하위 단위의 수와 각 단 

위 내의 어절수와 음절수, 그리고 지속시간 간에 어떤 

상관관계를 보이는가를 보기 위하여 bivariate 상관분석 

을 실시하였다.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발화문장 내 억양 

구 수는 두 화자 모두에서 세 가지 특성 모두와 높은 상 

관관계를 보이며 그 중 지속시간과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억양구 내의 강세구 수의 

경우는 발화문장 내의 억양구 수의 경우에 비해 비교적 

상관관계가 낮으며 세 특성 중 음절수와 지속시간이 강 

세구 수와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참 

조）. 세 가지 특성 중 어절수와 음절수는 한 문장이나 억 

양구를 어떻게 읽느냐와는 상관없이 그 수가 이미 주어 

진 변수이지만 지속시간은 발화속도와 몇 개의 하위단위 

를 두느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변수이다. 따라서 이 

미 읽은 문장의 운율단위 수 예측에는 지속시간과 음절 

수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텍스트만 주어진 상태에 

서의 에측에는 음절수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겠 

다 강세구 내의 음절수와 성조 수와의 관계는 표 10에 

서 볼 수 있듯이 음절수가 넷 이상이면 4개 성조 모두 실 

현되는 경향이 뚜렷해지며 음절 수가 하나나 둘인 강세 

구는 2개의 성조만 실현되는 경우가 주를 이루는 반면, 

음절수가 셋인 강세구는 화자 KSH에서는 2개 또는 3개 

의 성조가 실현되는 경우가 주를 이루고 있고 화자 KSM 

에서는 3개 성조가 실현되는 경우보다는 2개 성조가 실 

현되는 경우수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즉,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성조가 2개 실현된 강세구와 3개 실현된 

강세구는 음절수 3에서 출현 빈도의 최고치를 보이고 있 

는 반면, 성조가 4개인 강세구는 음절수 4에서 출현 빈 

도의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특기할만한 사실은 음절수 

가 3인 경우의 강세구 내에 실현되는 성조의 수가 2개인 

경우수와 3개인 경우수가 유사하거나 （화자 KSH）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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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감세구 내 음절수와 성조 수와의 관계

Tab" 10. The relation between the number of tones and 
syllable within an accentual phrase.

강세구 음절수와 성조수 (화자 KSH)

화자 성조 수
음절수

2 3 4 5 6

KSH

2 90 419 696 65 9 1

3 8 259 612 238 154 53

4 0 6 56 486 391 157
합계 98 684 1364 789 554 211

KS 
M

2 62 449 810 126 34 7

3 5 172 499 265 163 67

4 0 9 74 473 477 179
합계 67 130 1383 864 674 253

화자 성조 수
음절수

7 8 9 10 11 합계

KSH

2 0 0 0 0 1 1281

3 26 7 2 0 1359

4 72 26 9 4 1207
합계 98 33 11 4 1 3847

KS 
M

2 1 2 0 1 4 1496

3 34 13 5 8 1231

4 97 43 13 5 1370
합계 132 58 18 14 4 4097

个버5J

福
•

"
버
죠
°
*

강세구 음절수와 성조수 (화자 KSM)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9
8
7
6
5
4
3
2
1

0) A

강세구 음절수

(b)
그림 1. 강세구 내 음절수와 성조 수와의 관계. (a)： 화자 KSH, (b)： 

화자 KSM
Figure 1. The relation between the number of tones and 

syllable within an accentual phrase, (a)： speaker 
KSH. (b)： speaker KSM. 

성조가 실현되는 경우수가 더 크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화자 KSM) 또한 음절수가 2인 강세구에서 성조 3개가 

실현된 경우수와 음절수가 4인 강세구에서 3개 성조만 

실현된 경우수도 비교적 크다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하다. 

음절수가 2에서 4인 강세구들은 음절수와 성조수가 1：1 

관계를 보이는 경우가 일반적이긴 하나 그렇지 않은 경 

우도 종종 나타나고 있어 이를 결정하는 요인에 어떤 것 

이 있는지는 추후 연구에서 밝혀져야 할 것이다.

3.3. 강세구의 상승곡선과 하강곡선의 기울가4)

3.3.1. 하강곡선 +H L+ 과 Ha L 기울기 비교5)

강세구 내와 강세구 경계에서 나타나는 하강곡선 앞 

으로 각각 +H L+, Ha L로 칭할 것임)은 단순히 청각적 

으로나 시각적으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어 강세구 경계에 어려움을 주기도 한다. 보다 정확한 

강세구 경계 판별을 위해 두 성조 간의 F0 (Hz) 차이를 

두 성조 간의 지속시간 (ms) 차이로 나누어 두 가지 하 

강곡선의 기울기를 비교분석하였다. 그림 2와 그림 3에 

서 볼 수 있듯이 두 화자 모두 +H L+ 하강곡선은 강세 

구의 음절수가 많아질수록 기울기가 작아져 완만한 하강 

곡선을 그리는 반면 Ha L 하강곡선은 강세구 음절수와 

상관없이 일정한 기울기를 보였다. 두 하강 곡선 모두에 

서 두 화자 간에 기울기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대체적 

으로 화자 KSH의 기울기가 K3M의 기울기보다 큰 값을 

보여 화자 KSH가 화자 KSM에 비해 큰 피치 레인지를 

쓰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기울기 분석은 +H L+ 하강곡선의 경우, 강세구가 저성 

조 L로 시작하는 경우와 고성조 H로 시작하는 경우 둘 

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평균기울기는 화자 KSH에서 저 

성조로 시작한 경우와 고성조로 시작한 경우 각각 -。.西 

와 -0.21 이고 최소-최대값 범위는 각각 -0.10~-0.31 

과 -0.13~-0.39이었다. 화자 KSM은 저성조로 시작하 

는 경우 평균기울기는 -0.10이고 최소-최대값 범위는 

-0.09~-0.24였으며 고성조로 시작하는 경우의 평균은 

-0.15이고 범위는 -0.09〜-0.30였다. 이는 Jun[13]의 

결과 (-0.08~-0.2)와 거의 유사하다.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사실은 대체적으로 고성조로 시작하는 강세구에서 

의 기울기가 저성조로 시작하는 강세구에서의 기울기보

4) 강세구가 저성조로 끝나는 La형은 출현빈도가 아주 낮기 때문에 

논의대상에서 제외하였다.

5) 기울기 논의에서는 출현빈도가 아주 낮은 음절수는 논의대상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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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값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차이를 초래하는 가 

능한 요인으로 몇 가지를 가정해볼 수 있겠다. 그 중 한 

가지는 +H의 F0값 차이로서 고성조로 시작호]는 강세구 

의 +H의 F0값이 저성조로 시작하는 강세구의 +H의 F0 

값에 비해 크기 때문일 가능성을 들 수 있겠고,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강세구가 고성조로 시작할 때 +H의 F0값 

은 일정하나 +L의 F0값이 많이 떨어져 이런 결과를 초 

래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 또는 강세구가 고성조로 

시작하는 경우 두 성조의 F0 모두 상승이 있으나 상승의 

폭이 달라서 오는 결과일 수도 있겠다. 이를 위한 F0 

비교분석은 다음 절에서 다룬다. Ha L 하강곡선의 평 

균기울기는 화자 KSH에서 -0.32, KSM에서 -0.18이 

었으며 +H L+의 기울기에 비해 대체적으로 큰 값을 보 

인다. 이 값은 Jun[13] 의 연구결과가 제시하는 값 

(-0.5〜-0.7)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단순히 

화자 간 차이일 수도 있으나 실험 환경의 차이에서 오는 

결과일 가능성 또한 있겠다. 즉, 두 연구 모두 실험실에 

서 이루어진 낭독체 문장이긴 하나 Jun[13]의 연구에서 

의 분석 대상 문장은 길이가 무척 짧으며 목표단어만 달 

리하는 틀문장을 낭독하는 반면, 본 연구의 분석 대상

0 

-0.05 
-0.1 

_ -0.15 

• -025 
-0.3 

-0.35 
-0.4 

-0.45

+H L+기 울기 (화자 KS너)

강세구 음절수

(a)

23456789 10

+H L+ 기울기 (화자 KSM)

강세구 음절 수

-0.05

-0.15

-0.2

-0.25

側

-0.35 L------

(b)
그림 2. 하강곡선 +H L+의 기울기. 범례 L은 저성조로 시작하는 강세구 

을 의미하며 범례 H는 고성조로 시작하는 강세구를 의미함. (a)： 
화자 KSH, (b)： 화자 KSM

Figure 2. 가e slope of +HL+. L means an accentual phrase 
whose first tone is H and H means an accentual 
phrase whose first tone is L. (a)： speaker KSH, (b)： 
speaker KSM. 

대부분의 문장은 길이가 무척 길고 통사적으로도 복잡하 

며 아나운서가 뉴스기사처럼 읽는 상황이었다. 강세구 

간의 피치레인지의 downstep과 문장 전체에 걸쳐 나타 

나는 declination을 고려할 때, 한 문장 내에 나타나는 

강세구 수가 많을 경우 화자의 피치 레인지 내에서 많은 

수의 강세구 경계의 하강곡선이 다 실현되기 위해서는 

피치의 변화가 그리 클 수가 없을 것이며 따라서 기울기 

값이 작게 나타날 것이다. 이 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추 

후 연구에서 보다 자세히 이루어져야 하나, 실험 환경 

또는 화자 등 어떤 요인에 의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나, 

여러 요인에 의해 분석 결과에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 

있음을 보았다.

3.3.2, 고d L +H , L+ Ha , L Ha H교

강세구에 나타날 수 있는 상승곡선은 첫 두개 음절에 

실현되는 L +H , 마지막 두개 음절에 실현되는 L+ Ha 

, 그리고 두 개의 중간 성조가 실현되지 않고 나머지 두 

개의 성조로만 강세구를 이루는 L Ha가 있다. 이들의 

기울기에 대한 비교 분석 결과, 그림 4-6에 나타나 있듯 

이 L +H와 L+ Ha은 음절수에 상관없이 일정한 기울기 

값을 보이는 반면 L Ha의 기울기값은 음절수가 증가함 

에 따라 감소하여 완만한 상승곡선을 그린다. 하강곡선 

에서와 마찬가지로 화자 KSH의 기울기가 화자 KSM에 

비해 큰 값을 보인다. L +H 평균 기울기값은 화자 KSH 

에서 0.27, 화자 KSM에서 0.17이었으며 L+ Ha 의 평 

균 기울기값은 화자 KSH에서 0.30, 호자 KSM에서 

0.15이었다. 즉, L +H 와 L+ Ha는 모두 보통 2개의 음 

절 사이에 실현되는 상승곡선이면서 평균 기울기값 또한 

거의 유사하여 기울기만으로는 서로 구분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LHa 평균 기울기값은 화자 KSH에 

서 0.11, 화자 KSM에서 0.08이었으며 최소-최대값 범 

위는 각각 0.009 〜0.32, 0.02 ~0.22이었다

3.4. 강세구 성조의 F0값 비교

3.4.1. 강세구 첫 성조의 유형에 따른 강세구 내 성조의 F0 

값 변화

앞 절에서 강세구의 첫 성조의 유형에 따라 +H L+의 

기울기값이 차이를 보였다. 즉, 고성조로 시작할 때의 

기울기값이 저성조로 시작할 때의 기울기값보다 크게 나 

타났고 이에 대한 한 가지 가능한 요인으로 강세구 첫 

성조의 유형에 따른 H+의 F0값. 또는 L+의 F0값 차이 



대용량 데이터베이스畳 아용한 한榆 운율 특성에 관한 연구 124

또는 두 성조 F0 변화의 크기 차이를 제시했다. 이 차이 

는 H.J. L洞1이에서 논의된 바 있으며 강세구 첫 성조 

의 유형이 보통 강세구 둘째 음절에 실현되는 +H의 F0 

만이 아니라 강세구 끝에서 둘째음절에 실현되는 +L의

Ha L 기울기

0.1 
0.05 

0 
-0.05 

K -0.1 
아皿 -0.15 
K - 0.2 

-0.25 
-0.3 

-0.35
一 0.4

曲中 囹 화자 KSH

■ 화자 KSM

강세구 음절수

2 3 4 5 6 7

그림 3. 하강곡선 Ha L의 기물기 

Figure 3. The slope of Ha L.

L +H 기웃기

0.6 I ........................................

如丽
23456789 10

강세구 믐전수

그립 4. 상승곡선 L +H의 기울기 

Figure 4. The slope of L +H.

L+ Ha 기 울기
口 화자 KSH

0.6 J ------ - - - - . 화자 KSM

0.5

0.4

的0.3
T 0.2

0.1

0

23456789 10

강세구 으절수

그림 5. 하강곡선 L+ Ha의 기울기 

Figure 5. The slope of L+ Ha.

그림 6. 하강곡선 L Ha의 기울기 

Figure 6. The slope of L Ha.

표 11. 강세구 첫 성조 유형에 따른 F0값 비교 분석 결과 분석대상 강세구 

수는 첫 성조가 L일 때 화자 KS데 1033, 화자 KSM 1096, H일 

때 화자 KSH 299, 화자 KSM 376개임)

Table 11. FO values of tones of accentual phrases depending on 
its first tone types.

성조
첫 성조 

유형

화자 KSH 화자 KSM
평균 

（표준편차）

t-test 
결과

평균 

（표준편차）

t-test 
결과

L/H
L 241.56

(26.93)
.000

122.72
(17.56)

.000
H 286,70

(34.49)
154.27 
(24.09)

+ H
L 287.10

(25.69)
.000

149.74
(16.26)

.000
H

301.88
(31.61)

165.16
(21.65)

L +
L

240.52
(30.43)

.003

127.02 
(17.06)

.000
H 246.58

(31.16)
133.02
(19.94)

Ha
L 276.76

(29.83)
.004

144.85
(17.25)

.000
H

282.34
(29.13)

150.58
(18.70)

FO값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강세구가 고성 

조로 시작하면 전반적으로 강세구 전체의 F0값의 상승 

을 초래하여 강세구 셋째 성조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강세구 첫 성조에 따른 +H L+하강곡 

선의 기울기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4개의 성조가 모두 

실현되면서 Ha로 끝나는 강세구들만을 대상으로 F0값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 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화자 간 

에 큰 F0값 차이를 보였으며 두 화자 모두 강세구 첫 성 

조 L과 日의 F0값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뿐만 아 

니라 둘째 성조에서 마지막 성조까지 모든 성조에서 유 

의한 차이를 보였다. 즉 강세구가 고성조로 시작된 경우 

+H와 L+상승만이 아니라 마지막 성조 Ha의 상승 또한 

있었다. 상승의 폭은 +H에서 14〜 15Hz, L+에서 6Hz, 

Ha값에서 6Hz 정도로 나타났다. 즉 강세구가 고성조로 

시작할 때 +H L+ 하강곡선의 기울기값이 큰 것은 +H의 

F0 상승 폭과 L+의 F0 상승 폭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3.4.2. L vs. L+, +H vs. Ha

앞 절에서 L +H 와 L+ Ha는 보통 2개의 음절 사이 

에 실현되는 상승곡선이면서 평균 기울기값 또한 거의 

유사하여 （L +H： 화자 KSH 0.27, 화자 KSM 0.17, L+ 

Ha： 화자 KSH 0.30, 화자 KSM 0.15） 기울기만으로는 

서로 구분이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이 두 곡선 

이 F0값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보기 위하여 L과 L+,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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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강세구 내 두 상승곡선의 성조간 F0값 비교 분석 결과 분석대싱 

강세구 수는 화자 KSH 1033, 화자 KSM 1096개임
Table 12. F0 values of tones of the two rising conto나rs within 

an accentual phrase.

성조

화자 KSH 화자 KSM
평균 

（표준편차）

t-test 
결과

평균 

（표준편차）
t-test 결과

L 241.5644
(26.93)

.33

122.719
(17.56)

.000
L+

240.5227
(30.43)

127.0155 
(17.06)

+니
287.1045
(25.69)

.000

149.7363
(16.26)

.000
Ha

276.7638
(29.83)

144.8476
(17.25)

와 Ha 간의 F0값을 paired samples t-test를 통하여 비 

교분석하였다. 표 12에서 볼 수 있듯이 화자 KSH의 L과 

L+를 제외하고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화자 K0M의 L은 

L+보다 낮으며 두 화자 모두 +H의 F0값이 Ha의 F0값 

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강세구 시작 상승곡선은 끝 상 

승곡선에 비해 큰 F0 차이를 보이면서 저성조는 끝 상 

승곡선의 저성조와 같거나 더 낮고 고성조는 끝 상승곡 

선의 고성조에 비해 더 높게 실현되었다. 따라서 두 상 

승곡선은 기울기는 비슷하나 F0값에서 차이를 보였다.

IV. 결 론

본 연구는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하여 한국어 

의 운율 특성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첫째, 각 운율 단위 

의 성조 유형과 크기, 즉 지속시간, 어절수, 음절수 등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 운율단위의 지속시간, 어절수, 음 

절수 등에서 화자 간 차이가 있었으나 성조유형 및 출현 

빈도에는 화자 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일반적으로 여 

성화자 KSH의 발화속도가 남성화자 KSM에 비해 느리 

게 나타났으며 화자 KSH가 화자 KSM에 비해 한 문장 

내의 억양구 수는 많은 반면 한 억양구 내의 강세구 수 

는 적었다. 강세구의 억양구 내 위치에 따른 차이 또한 

관찰되었는데 억양구말 강세구의 지속시간이 억양구 중 

간의 강세구에 비해 훨씬 큰 값을 보였다. 이는 화자들 

이 억양구 중간의 강세구에 비해 억양구말의 강세구에 

보다 많은 음절과 어절을 할당할 뿐만 아니라 억양구말 

에서 구말 장음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었다. 운율단위의 성조 유형을 보면, 억양 

구의 경계성조의 경우, HL%의 출현빈도가 가장 높았고 

L%와 H%도 비교적 높은 출현빈도를 보였으며 화자 

KSH의 경우에는 LH%도 종종 사용되었다. 강세구는 L 

Ha, L +H L+ Ha, H L+ Ha 유형이 주를 이루었다.

둘째, 상위 운율단위의 운율 특성과 하위 운율단위의 

개수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하위 운율단위의 개수는 

상위 운율단위의 음절수와 지속시간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써 이 두 변수가 하위 운율단위의 개수를 예측 

하는 데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었다.

셋째, 강세구에 나타나는 여러 상승곡선과 하강곡선의 

기울기값과 F0값에 대한 비교분석 결과, 강세구 내의 하 

강곡선의 기울기는 강세구의 음절수와 반비례 관계를 보 

인 반면 강세구 경계의 하강곡선의 기울기는 일정하면서 

강세구 내 하강곡선의 기울기보다 다소 큰 값을 보였다. 

강세구 내의 하강곡선의 기울기는 강세구 첫 성조의 유 

형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고성조로 시작하는 강세구의 

기울기가 저성조로 시작하는 강세구의 기울기에 비해 큰 

값을 보였다. 이는 고성조로 시작한 강세구 성조의 F0 

상승과 성조 간 상승 폭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즉, 고성조로 시작하는 강세구의 4개 성조 

모두 F0값의 상승이 있었으며 +H의 F0값 상승 폭이 L+ 

의 F0값 상승 폭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강세구 내 

의 두 상승곡선은 유사한 기울기값을 보였으나 강세구 

시작 상승곡선의 F0 변화량이 강세구 끝 상승곡선의 F0 

변화량보다 크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강세구의 피치곡 

선의 모습은 F0 변화량이 큰 첫 상승곡선에 이어 음절수 

에 반비례하여 떨어지는 하강곡선이 뒤를 이으며 이 하 

강곡선의 L+의 F0는 첫 상승곡선의 L만큼 낮아지거나 

（화자 KSH） 또는 그보다 다소 높았으며（화자 KSM） 비 

교적 F0 변화량이 적은 상승곡선으로 이어졌다. 이 상승 

곡선의 Ha의 F0는 첫 상승곡선의 H+만큼은 올라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상승곡선이 하나의 강세구를 

이루는 L Ha 하강곡선의 기울기는 강세구 음절수에 반 

비례 관계를 보였다. 이와 같이 강세구에 나타나는 여러 

종류의 하강곡선과 상승곡선은 기울기의 차이를 보이는 

경우도 있으나 F0값의 차이 또한 보임으로써 이러한 정 

량적 분석이 곡선 간 구분에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화자 당 분석 대상 문장 수가 비교적 많고 

문장의 길이와 통사적 복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화자별 

운율 특성을 규명흐】는 데에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화자 수가 둘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어 운 

율 특성에 관한 일반화에는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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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같은 낭독체 발화문장이라도 문장의 내용과 종류 

및 길이와 통사적 복합성에 따라 운율적 특성들이 달리 

나타날 수 있으며 실험실 환경에서의 낭독체가 아닌 자 

연스런 대화 상황에서의 발화문장 또한 운율적 특성을 

달리 할 수 있을 것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화 

자를 대상으로, 뉴스문만이 아닌 다양한 스타일의 문장 

들에 대한 분석과 더 나아가서 대화체 발화문장에 대한 

분석의 시도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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